
제2항. 하나의 대상이나 행동, 상태를 나

  타내는 말마디들은 토가 끼이였거나 품사

  가 달라도 붙여쓴다.

1) 토가 없이 이루어져 하나의 대상, 행동, 상

태를 나타내는 경우

   례: ― 선군혁명로선, 군사중시사상,

   조선민족제일주의

 ― 건설하다, 각성되다, 궐기시키다,

   꽃피다, 불타다, 애쓰다, 때이르다,

   가슴뜨겁다, 기쁨어리다, 꿈꾸다,

   잠자다

 ― 척척박사, 갑작부자, 만세소리

 ― 1호발전기, 3호변전소

 ― 최신형설비, 혁명적군인정신, 조

   선식사회주의

 ― 세손가락울림법, 미리덥히기, 갑

   작변이

 ― 새날, 새서방, 별말씀, 온종일, 총

   지휘자, 총참모부, 대조선정책

 ― 아침저녁, 서로서로, 가슴깊이, 다

   같이, 때아닌, 첫째가는, 지대공

   미싸일



2) 토를 가지고 이루어져 하나의 대상, 행동,

   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

  례:  ― 작은아버지, 큰고모, 잔돈, 멜가

   방, 앉을자리, 가까운바다, 먼바다,

   찬단물, 식은땀

 ― 모내는기계, 붉은기, 푸른색, 짠

   맛, 신맛

 ― 떨어지다, 몰아치다, 놀아나다, 빚

   어내다, 먹어대다, 붙어잡다, 놀

   고먹다, 가고말다, 먹고싶다, 짜

   고들다, 가르쳐주다, 돌아보다, 들

   었다놓다

 ― 여러말할것없이, 의심할바없는,

   아니나다를가, 가나오나, 가든오

   든, 가건말건, 달디단, 가네오네,

   죽기내기로, 하다못해, 왜냐하면,

   무엇보다먼저


